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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빌리지 구약1>

유아•유치부 1과 

제 목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배울 말씀 창세기 1장 1절 – 2장 3절

읽을 말씀 창세기 1장 1절

외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메인 아이디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포인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 표시에서 클릭하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납니다.

(▶치즈) 짜잔! 이것이 무엇일까요? 냠냠 맛있는 치즈예요! 여러분
도 치즈를 좋아하나요? (대답을 듣는다.) 전도사님도 치즈를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이 치즈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대답을 들은 후, ▶ 우
유) 아하! 치즈는 우유로 만드는 것이에요. 우유를 냄비에 넣고 끓

이면 고소하고 맛있는 치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유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 젖소) 바로 젖소에서 젖을 짜서 우유를 얻게 되
어요. 

이렇게 치즈는 우유로 만들고, 우유는 젖소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젖소는 어떻게 생겨났
을까요? 또 (두 발을 구르며) 내가 밟고 있는 땅, (토끼 흉내를 내며) 내가 좋아하는 토끼, (두 
손을 얼굴에 대고 꽃받침을 하며) 내가 좋아하는 꽃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세상은 어
떻게 생겨났을까요?

(성경을 들어 보여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성경’에 있어
요. 
(▶ 말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저를 따라 읽어볼까요? 
“태초에 / 하나님이 / 천지를 / 창조하시니라.” (함께 읽는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유를 주는 젖소, 내가 밟고 있는 땅, 내가 좋아하는 동물과 꽃들을 만드신 분은 하
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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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쉿!”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캄캄하고, (두 손으로 앞을 더듬거리며) 아무 
모양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어! 그런데 맨 처음부터 계셨
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요.) 그래요! 하나님

은 처음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빛아! 있으라!”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떼어내며 ▶ 빛) 우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어요. 하나
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빛은 보시며 “좋
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두 손을 머리 위에서 펼치며) 높은 하늘과 (두 손으
로 물결을 표현하며 ▶ 바다와 땅)  깊은 바다와 (두 발을 구르며) 
단단한 땅을 만드셨어요. (▶ 꽃) 그리고 땅에는 웅장한 나무와 아
름다운 꽃들도 살게 하셨어요. 아무 모양이 없던 세상에 하늘과 바
다와 땅이 생겨났어요. 하늘과 바다와 땅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맞아요!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지만 하늘과 바다와 땅은 아직 비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비어 있는 하늘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아! 생겨나라!” 
(▶ 해와 별) 우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
은, 해는 낮을 지키고 달과 별들은 밤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팔을 벌려 날개 짓을 하며 ▶ 새) 크고 작은 새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새들을 만드셨을까요? (독수리, 참새, 
비둘기, 기러기, 까마귀, 까치 등) 하나님은 크고 작은 새들을 종류
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게 하셨어
요. 우리가 새가 되어 하늘을 날아볼까요? (두 팔을 벌려 하늘을 

나는 동작을 함께 해본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많은 새들을 만드셔서 하늘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비어 있는 바다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크고 작은 물고기들아! 생겨나라!”
(▶ 물고기) 우와! 이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물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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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셨을까요?(상어, 고래, 조개, 불가사리 등) 하나님은 커다란 물
고기, 아주 작은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게 하셨어요. 우리도 물고기가 되어 바다를 헤엄쳐볼까요? 
(두 손을 겹쳐 헤엄치는 동작을 해본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물고
기들을 만들어 바다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비어 있는 곳이 또 있어요. 바로 ‘땅’이에요. 
하나님은 비어 있는 땅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땅에는 동물들이 가
득하여라!”
(▶ 동물들) 우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어
떤 동물들을 만드셨을까요? (곰, 호랑이, 기린, 토끼, 다람쥐, 달팽

이, 개미, 메뚜기 등) 하나님은 집에 사는 동물,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
을 만드셨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원숭이를 가장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나요? (대답을 들은 후) 함께 그 동물을 흉내내볼까요?(다양한 동물을 몸으로 
표현해본다.) 하나님은 각종 동물을 만드셔서 땅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잠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또 있어요. (▶ 사람) 바로 사람이에
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
게 하셨어요.

(먼 곳을 바라보는 동작을 하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바
라보셨어요. 그리고 “우와! 정말 보기 좋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 말해볼까요? “우와! / 정말 / 보기 좋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기
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하늘을 볼 때에는 “우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이다!” 하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꽃에 물을 줄 때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예쁜 꽃이구나!” 하고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세
요.
집에서 강아지와 놀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할까요? (강아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친구들과 놀 때에도 누구를 생각해야 할까요? (친구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특
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아주 아름다워요. 온 세상
을 만드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요. 함께 기도해요.


